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맛 ‘끄덕’, 가성비 ‘끄덕’하게 만드는 투고 메뉴

풀러턴 <서울뚝배기>의 ‘저녁 밥상 스페셜’

된다. 가격도 35달러에 

불과해 4인 기준으로 계

산했을 때 1인당 약 9달

러면 푸짐한 저녁을 즐길 

수 있다.

특히 주메뉴에 남녀노

소 호불호가 거의 없는 3

가지 메뉴가 포함되어 있

어 어떤 것을 고르든 후회

할 일이 없으며, 3가지 음

식 모두 술안주로도 손색

이 없어 퇴근 후 가벼운 마음으로 한잔 즐기기에도 

좋다. 이 3가지 메뉴는 조리를 해서 투고할 수도, 집

에서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한 상

태로 투고해 갈 수도 있다. 

사실 3가지의 주메뉴만 해도 맛은 물론 가격

의 면에서 매우 매력적인데, 여기에 또 다른 메

뉴를 2가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척 즐거

운 일이 아닐 수 없다. 바삭, 고소한 돈까스와 

밥도둑 소불고기와 돼지불고기, 강된장, 한끼 

식사로도 부족함이 없는 간식계의 지존 떡볶

이와 돼지타코는 온가족이 도란도란 모여 즐

기기에 아주 그만이다.

여기에‘저녁 밥상 스페셜’로 설렁탕은 5불

에 제공하고 있으니, 이만하면 그야말로 스페

셜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구성이다.

<서울뚝배기>의‘저녁 밥상 스페셜‘은 오후 

7시 30분까지 예약 혹은 방문한 고객에게 제공된다.

■ 야외 포차의 정취도

<서울뚝배기>은 투고 스페셜과 별도로 야외에 

천막을 설치하고 마치 한국의 포장마차처럼 영업

한다.

‘저녁 밥상 스페셜’메뉴를 비롯해 도가니탕, 육

개장, 순두부, 된장찌개, 떡갈비를 비롯해 곱창볶음, 

대창볶음, 막창볶음, 냉국수, 잔치국수, 비빔국수 등 

다양한 <서울뚝배기>의 메뉴를 시원한 밤공기 속

에서 즐길 수 있다.

물론 술 한잔하면서 포차의 정취를 만끽할 수도 

있다. 밤 10시까지 영업한다. 본보 8쪽을 참고하면 

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

▶ 문의: (714) 686-7887

▶ 주소: 1651 W. Orangethorpe Ave.,

               Fullerton, CA 92833 (아리랑마켓몰 내)

코로나19 사태로 식당의 실내 영업이 금지되고 

투고와 배달, 페리오 등 야외에서의 식사 제공 등

으로 제한됐다.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

해와 집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. 이런 추

세에 발맞추어 음식점들도 투고 고객들을 위한 메

뉴를 개발에 힘을 쏟고,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

위해 땀 흘리고 있다.

최근 여러 식당들이 투고 고객을 위해 준비한 음

식 가운데 주목할 만한 메뉴가 있다. 바로 풀러턴 

아리랑마켓몰 내에 있는 <서울뚝배기>의‘저녁 

밥상 스페셜’이다. 퇴근하면서 잠깐 들러 투고하

기 좋은 이 메뉴는 ●닭볶음탕, 곱창전골, 부대찌

개 가운데 1가지 ●돈까스, 소불고기, 돼지불고기, 

떡볶이, 돼지타코, 강된장 가운에 2가지를 선택할 

수 있으며, 어른 4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 제공

▲ <서울뚝배기>에서는 ‘저녁 밥상 스페셜’ 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.

▲ <서울뚝배기>의 야외 업장에서는 포차의 정취를 만끽할 수도 있다.


